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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균이 남기고 간 흔적들, 질문들, 사람들 ··· <김용균, 김용

균들>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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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균재단 첫 번째 책 <김용균, 김용균들> 펀딩후원자 1000명 모집중
김용균 동료 이인구,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, 노조활동가 이태성의 이야기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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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균이 남기고 간 흔적들, 질문들,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.

사단법인 김용균재단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책 <김용균, 김용균들>(권미정, 림보, 희음 공저, 오월의봄)이 출간된다. 독자 북펀딩이

진행중이며, 펀딩후원자 1000명 모집이 목표다. 

<김용균, 김용균들>은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과, 그 죽음으로 모인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 설립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에서

선보이는 첫 번째 책이다. 김용균 씨의 죽음을 살아내고 있는 세 명의 이야기가 책의 중심에 있다. 김용균 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

고, 김용균 씨의 주검을 발견한 ‘산재 생존자’ 이인구 씨,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자 ‘산재 유가족’이면서 ‘노동운동가’가 된 김미숙 씨, 발

전 비정규직 노조 활동가로서 김용균투쟁에 깊숙이 관계해온 이태성 씨의 이야기가 담겼다. 

책은 김용균 씨의 죽음과 그 이후의 싸움을 보여주며, 산재가 한 노동자와 한 사업주 사이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

다. 김용균재단은 "다치지 않고,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여전히 외쳐야 하는 현실, 비정규직 규모가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현실, 위

험과 죽음이 외주화된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남은 김용균들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는 데,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

는 데 이 책이 작은 역할이나마 하기를 기대한다"고 전했다. 

독자북펀딩 마감은 오는 23일까지이며, 내달 7일 출간 예정이다. 여기를 누르면 독자북펀딩에 참여할 수 있다.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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